
2009년 03월 18일 (수) 10:59  뉴시스 

충북도충북도충북도충북도, 충북문화재단 설립충북문화재단 설립충북문화재단 설립충북문화재단 설립 
【청주=뉴시스】  
충북도는 민간주도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진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(가칭)
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.  
 
도는 2010년까지 도 문예진흥기금 15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연해 우선 재단을 설립한 뒤 2012년까지 도
와 시.군에서 50억원을 추가 출연해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  
 
도는 이를 위해 타 시.도 문화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지난 2월 재단설립 기본계획
을 수립하고, 문화예술단체, 일반사회단체, 학계,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재단설립 자문위원회를 
구성했다.  
 
4월부터는 민간차원의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, 올 상반기 중 재단설립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, 하반
기에 세부설립계획 수립, 운영예산 확보, 발기인 대회, 창립총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.  
 
이어 내년 상반기 중 사무실을 마련하고, 재단법인 설립허가 후 법원 등기를 거쳐 실질적인 재단설립을 
완료할 예정이다.  
 
도는 재단이 설립되면 2012년까지 연간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운영 재원을 마련해 주고, 이후에는 자
립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.  
 
재단 조직은 이사회 15명 이내, 대표이사, 사무처 직원 5∼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.  
충북도 관계자는 "문화재단 설립은 문화로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문화선진도의 핵심
과제"라며 "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행정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
대응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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